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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출근 길 전 여성조합원에게 존중과 감사를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고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궐기한 날로 1975년 UN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공식 지정한 기념일이다. ��행사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KT 전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장복 위원장은 광화문 East 사옥에서 여성 조합원에게 꽃과 컵과일을 전했다. ��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오늘은 KT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운을 뗀 뒤 “자기권리에 대한 여성 대중의 적극적 관심은 오늘날 여성운동이 활성화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장복 위원장, “자기 권리에 대한 여성대중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오늘날 여성의 지위와 자유 의 첨병, 진정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위해 함께 하겠다”��이어 “그럼에도 여성이 약자가 되는 경우는 아직 너무도 많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여전히 여성의 진정한 권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이는 남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여성을 겨냥한 불합리한 현실의 고리를 끊기 위해 뜻을 모으고 행동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계속해서 “저와 노동조합도 진정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일상에서 크고 작은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여성 조합원이 활짝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일터를 위해 여러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각종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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